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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1. ,

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.

본 자료는2. http://www.kdemocracy.or.kr/KDFOMS/에서

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민 주 화 운 동

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

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.

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

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

힘주어 들려주십시오.
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

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

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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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 동 주

잃어버렸습니다. 

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

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

길에 나아갑니다.

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

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.

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

길 위에 긴 그림자를드리우고

길은 아침에서저녁으로

저녁에서 아침으로통했습니다. 

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

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.

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

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,

내가 사는 것은, 다만

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.

1917년 북간도 출생. 1941년 연희전문 문과 졸업 후 19편으로 된 자선시집『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』를 졸업 기념으로 출간하려 했으나 미간. 도쿄에서 학업 중 사상범으

로 체포되어‘독립운동’의 죄목으로 2년을 선고 받음.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 중 해방을 앞둔 1945년 2월 사망. 1955년 유고 시집으로『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』간행

시인 윤동주

길


